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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개혁을 위한 심포지엄’개최�한국사회 대전환과 노동운동 역할 모색





����������������KT노동조합은 2020년 경자년(庚子年)을 맞아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는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지난 2019년의 아쉬웠던 일, 행복했던 일, 혹은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다가오는 2020년의 목표와 다짐을 적어서 가족이나 부서 동료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노동조합 소식지 ‘판’을 통해 소개될 예정입니다.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채택된 조합원께는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오니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접수 마감 : 2019년 12월 26일(목)까지


○보내실 곳 : � HYPERLINK "mailto:mabin@kt.com" �mabin@kt.com�


○전화 문의 : 031-727-2836�





�한국사회 대전환과 노동운동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 대개혁을 위한 심포지엄’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정채호, 박광온 국회의원 주최로 12월 6일(금)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촛불혁명의 동력이 시들어가고, 개혁의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 요즘”이라며 “개헌에 대한 논의로 옮겨가긴 했지만,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에 이르지 못했고, 여전히 ‘한국사회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정우 경북대 교수, 조돈문 카톨릭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http://kttu.or.kr/


제13-289호, 2019년 12월 9일(월)








조합원 희망·사연 공모전 


새해 희망 등 주제로 26일까지 응모작 접수…책자 소식지 ‘판’ 통해 소개  










